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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29.(토) 11:00 배포 일시 2022. 1. 28.(금) 15: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승훈 (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주 (044-203-2432)

문체부 장관, 영화상영관업계 회복 위한 지원 약속
- 설 계기 영화상영관 방문, 방역 현장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설 연휴를 맞이해 1월 29일(토), 

시지브이(CGV) 용산극장을 방문해 영화상영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

하고, 영화상영관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희 장관은 출입자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방문 등록 등), 

출입자 체온 확인, 음식 섭취 금지, 운영시간 준수(22시~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운영 중단, 다만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영화 상영 종료 

시까지 운영 가능)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상영관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영화상영관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지브이(사명 가나다순)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영화관 특성이 반영된 방역수칙 

수립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관업계와 영화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안전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상영관업계가 애써준 덕분

이다. 영화 유통방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경험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업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업계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